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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
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
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국민 수용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재생에너지, 선택형 컨조인트 실험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preference and acceptance regard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respondents consider the 
leading authority of the projec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initiatives. Following this, the mode of participation and profit distribution and the power plant 
location are also viewed as important, whereas participation through decision making regarding the projects 
was less important. Also when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respondents tend to prefer to 
financially participating through loans or owning shares rather than volunteering support for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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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sharing information, stating one's views, or provid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refore, the 
focus is on distributional justice, such as financial investment and profit distribution, rather than procedural 
justice, for instance decision making. When analyzing the part-worths ut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attribute, 
the respondents most preferred to receiving dividends based on earnings by owning shares with the local 
government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s. As a consequence,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local government get involved and have trust-worthy governing systems in place for the initi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ng-renewable energy projects.

Key words : Social acceptance, Public participation, Renewable Energy, Choice-Based Conjoint approach

1. 서 론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
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
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까지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확정하고, 2017년 12월,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전체 에너지 대비 20%까지 늘려가겠
다고 발표하였다[1]. 이렇게 지구 환경을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과 보급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재생에
너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 발생
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주민 수용성에 문제
가 제기되기도 한다. 유럽연합은 일찍부터 재생에
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 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 왔다. 최근 우리 정부
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발
전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태양광 
발전 개발 시 야기되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
해 국민(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이상 참가하면 재생
에너지 보조금인 REC (Renewable Energy Certifi-
cate) 가중치를 높여 주고, 전력판매 우대, 재생에너
지 융자 우선 지원 등의 지원도 내놓았다. 뿐만 아
니라, 한국형 FIT 도입, 전력거래제도 개선, 계획입
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보완책을 수립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참여를 가능하
게 할 제도적 장치나 구체적 방법의 모색 없이, 국
민 참여 그 자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
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2].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
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
을 중심으로 수용성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인식과 일반 국민들
의 사업 참여에 대한 선호를 밝히고자 구조화된 설
문을 실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
반 국민들의 선호를 추정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시

킨다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참여 방식
(mode of participation)과 이익 배분일 것이다.

2) 일반 국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나 의견 
참여 보다는 투자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를 선
호할 것이다. 

3)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보다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
과 같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를 더 중
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생에
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제반 인식을 파악하고 재생
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참여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기존 문헌 연구

2-1.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주민, 시민 포함) 

참여

Hatzl et al[3]는 호주의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사
업에 대한 주민 혹은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탈원전 혹은 환경
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지역사
회가 중심이 되는 시민 사회 움직임(civil-society 
based community activism)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
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장 중심(profit-ori-
ented market-base)의 참여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비
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1970~80년대 
반핵이나 환경 운동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시작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례들
이 여기에 속한다. 그 시작이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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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에 bottom-up 방식이라 지칭되는 이 방법
은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을 지지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번져 나갔고[4], 특히 독일을 비롯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풍력과 태
양광 발전에서의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활
성화 되었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5]. 덴마크는 협동조합형 사업체가 발달한 환경에
서 초기부터 협동조합이 풍력발전을 주도해 왔고,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해 온 
시민사회가 전력 매입법이나 1)기준가격구매제(FIT)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
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자 주민들이 앞장서 유한회
사, 협동조합, 개인 투자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
전 확대에 적극 참여하였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
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돋보이는 예
이다. 최근 5년,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햇빛발전 에
너지 협동조합들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
민의식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에너지협
동조합의 태생과 그 맥을 같이 한다[6]. 반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장 중심(profit-oriented mar-
ket-base)의 참여는 투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금
전적 참여로 기술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
며 가능한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inclusive decision-making)의 협동조합과는 반대로 
top-down 방식의 효율적 의사결정 형태를 띠며 수
익률이 주가 되고 에너지 전환은 그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된다고 보았다([7].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시작점이 상업적 수익에 목적을 두
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profit or non-profit 
objectives)[8]. 하지만 실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 나타나며, 점차 두 가지 측
면이 혼재하는 양상으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 

2-2.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주민, 시민 포함) 

선호 및 수용성 연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를 다룬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인터뷰나 다양한 설
문 조사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태도와 수용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신재
생에너지 수용성에 대한 초기 연구 중 의미가 큰 연
구로는 Wüstenhagen[9]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특
히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개념 정립
에 공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사회-정치적 

수용성, 지역 사회 수용성, 그리고 시장 수용성의 3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확대에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서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특히 지역사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기
의 절차적인 정의(Procedural justice)과 공정한 이익 
배분의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그리고 사업 주
체들에 대한 신뢰(Trust)와 같은 요인이 가장 중요
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수용성을 다룬 많은 선행 연구 중 신재
생에너지 사업 시행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
tice) 및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에 기초하
여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인 선택실험방식(Choice 
Experiment approach)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
호와 수용성을 파악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Dimitropoulos et al.(2009)
그리스의 Dimitropoulos et al.[10]은 풍력 발전의 

지역 수용성에 대해 그리스의 두 개의 섬 지역을 비
교 분석하면 선택형 컨조인트 방식을 통한 로짓 분
석을 시행한 결과, 풍력발전의 높이나 터빈의 크기
와 같은 외형적 요인보다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정
부나 주민대표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가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풍
력 발전의 건설에 있어서도 기존의 개발사들에 의
해 top-down 방식의 개발 대신, 발전소 건설의 개발 
시작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주민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

 
나. Strazzera et al.(2012)
이탈리아의 Strazzera et al.[11]은 풍력발전에 대

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
민들이 선호하는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선택형 컨조인트 방법을 통해 이탈리아의 두 지역
인 Sulcis Iglegiente와 Medio Campidano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항로짓분석과 소비자
의 선호의 이질성을 감안한 잠재 계층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지역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지리적 요인 그리고 발전
소 소유 형태와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용의사
(Willingness to accept)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고고학적 혹은 보존적 가치를 지닌 지
역에 대한 외부 비용과 경제적 가치, 이익 배분의 

1) 기준가격구매제(FIT)는 Feed In Tariff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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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에 바탕을 둔 사적 혹은 공적 보상, 지역경제
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풍력 발전소에 대
한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하
였다.

다. Putten et al.(2014)
네덜란드의 Putten et al.[12]은 온라인 리서치 설

문조사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대한 네덜
란드 국민들의 수용성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수
용성의 영향요인으로 발전소의 위치, 규모, 사업의 
주도 및 발전소의 소유, 주민들의 의사 결정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 실험을 통해 다항로짓모형과 혼
합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의 속성 중 가중 
중요한 요인은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와 발전소의 
소유 주체였으며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규모는 중소규모의 
발전소이며 위치는 해상 설치에 이어 지붕에 설치
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Ek et al.(2014) 
스웨덴의 Ek et al.[13]은 선택형 실험을 통해 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속성을 풍력 발전소
의 위치, 발전소의 소유, 주민들의 의견 참여의 정
도, 이익에 대한 지역 사회의 환원 방법을 두고 혼
합로짓 모형과 잠재계층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발
전소의 소유가 개인인 경우와 산림훼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산지에 위치하는 경우를 worst case
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경우이고, 반면 지역 주민들
이 소유하고 해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best case
로 가장 수용의 의사가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마. Langer et al.(2017) 
스위스의 Langer et al.[2]은 특별히 참여의 형태

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재생에
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 참여 형태에 따른 선
호를 밝히기 위해 참여의 형태를 미참여(no partic-
ipation), 명목적 참여(alibi participation), 정보공유
(information), 상의(consultation), 협조(cooperation), 
투자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의 6가지로 정리하
고, 각 단계의 형태를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의 속성 
수준으로 지정하고 선택형 컨조인트 실험을 실시하
였다. Langer의 연구에서는 금전적 투자 참여나 발
전소 소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수용성을 높인다
는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정보공유
(information)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
는 참여 형태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과 투
자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일반인이 선뜻 투자 참
여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관들이 일반인들을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바. Salm et al.(2016) 
Salm et al.[14]은 독일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인식과 투자 위
험 기대 수익(risk-return expectations)에 대한 선호
를 알아보기 위해 1,041명을 대상으로 선택형 컨조
인트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투자자들
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고려 시 사업의 기대 수익
률에 이어 사업을 주도할 주체 그리고 투자의 기간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각 속성의 수준별 부분 
효용으로는 높은 수익률 외에, 지방 자치 공기업이 
주도하는 사업과 2년과 5년의 투자기간, 그리고 태
양광을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질성을 고려
하여 사업의 주도하는 주체와 발전소의 위치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 집단을 "지역주의 추구형(local.-pa-
triots)"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수익 추구형
(yield investors)"으로 각 집단의 선호와 특징을 비
교하였다. 

3. 연구 조사의 방법과 설계

3-1. 컨조인트 방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다양한 속성과 수
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Conjoint) 분석을 진행하였다. 
컨조인트 분석 기법은 특정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
할 경우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택에 관한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상품의 속성별 가치를 정량화하는 
기법이다[15]. 통상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지
만, 환경재화의 비시장 가치 도출에도 많이 이용되
었으며[15], 일반적인 투자 의사 결정[16]과 재생에
너지 투자 결정에도 활용되었다[17].

추정에 사용할 분석 모형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종속 변수의 형태인데, 이 종속 변
수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점수형(rating), 순
위형(rank order), 선택형(choice) 컨조인트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
지 선택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실험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시장에서의 실제 선택 상황과 가
장 유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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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층적 베이지안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컨조인트 설문의 결과 분석
을 위해 미국의 Sawtooth Software사의 CBC(Choice-
Based Conjoint) System 9.6.0을 이용하였다. CBC Sys-
tem은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사전확률 p(A)과 우도(likelihood)
확률 p(B|A)를 통해 사후확률 p(A|B)을 추론해 나가
는 방식인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층적 베이지언 모형에서의 “계층”의 의
미는 다음의 2가지를 의미하는데, 상위 수준 즉, 응
답자들 간의 부분 효용은 다변량 정규 분포(a multi-
variate normal distribution)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평균(mean)과 분산(covariance)을 가지며, 하위 수
준, 즉 한 응답자(응답자 내)가 특정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에 
의한다는 것이다[19].

(1)

위 식(1)에서 U는 t번째 선택세트에서 j속성 수준
에 대한 n번째 응답자의 효용을 나타내며, 여기서 β
는 응답자의 효용모수를 포함하는 효용벡터이다. n
은 응답자 번호로 1에서부터 샘플 크기에 해당하는 
수 사이의 정수 값을, j는 속성 수준의 식별자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선택 대안이 있으므
로 1,~3 사이의 값을, t는 실험용 선택세트의 순서로 
1에서 8사이의 정수 값을 취한다. ε는 상호독립인 
타입 Ⅰ극한분포(type 1 extreme value distribution)
를 갖는 오차 항을 나타낸다. (1)식의 추정을 통해 
계산된 효용 값에 근거하여 응답자가 i카드와 j카드
가 포함된 t번째 선택세트에서 j카드를 선택하는 경
우는 다음의 식을 만족할 때이다.

(2)

한편, 효용백터 내 모수의 사후분포 계산을 위한 
n번째 응답자의 선택 확률에 대한 우도함수(likeli-
hood function)를 (3)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3)

다음으로, 효용백터 내 모수(βn)에 대한 첫 번째 
사전 분포(first-stage prior distribution)로써, 계산의 
편의와 빠른 분포 수렴을 위해 공액사전분포(conju-
gate prior distribution)의 하나인 정규분포를 가정하
였다.

(4)

위의 (4)식의 정규분포 내 모수인 b와 W는 각각 
평균과 분산(covariance)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b
와 W가 각각 정규분포와 Inverted Wishart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두 번째 분포(second stage prior dis-
tribution)를 가정하였다. 

(5)

(6)

(7)

(5)식은 b와 W의 joint distribution을 나타내며, 
(6)식에서는 불확실한 사전정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분산 값을 크게 설정함으로써 non-infor-
mative prior를 전제하였다. (7)식에서 K는 효용백터
(βn)와 같은 차원(dimension)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
하였고, I는 K차원의 scale matrix를 의미한다. 식 
(4)~(7)과 같이 사전 분포가 정의됨에 따라 최종적
으로 계층적 베이지안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내 계
층적 사후 분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8)

(9)

(10)

위 식에서 N은 응답자 수(sample size)를 의미한
다. 각 모수들의 추정치는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방법 중 하나인 2)Gibbs sampler를 통
한 20,000번의 반복시행을 통해 구한 추정 값들의 

2) Gibbs sampler의 sampling 방식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들의 결합확률분포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로부터 연속
적인 표본을 채취(sampling)하는 것을 말한다. 깁스(gibbs)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샘플링 과정이 미국 물리학자 조사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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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속성(attribute)

2) 국민들이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

① 사업에 설비 자금을 빌려 주고 매월 정해진 일정 금액을 이자처럼 받는다.

② 사업에 대한 지분(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다. (당해 수익에

③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고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사업의 속성에 대한 예(attribute level)

1) 사업의 주도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③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3) 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①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 참여

② 지역 조례에 준하여 참여

4) 발전소의 위치

① 지붕, 옥상

② 외곽의 유휴지, 임야

③ 해변, 해상

Table 1. Attributes and attribute levels in the conjoint experiment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한편 사전 분포 설정에 따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반복시행 초기의 10,000
번에 의해 얻어진 추정치들은 삭제(burn-in period)
하고 이후의 반복시행에서 구한 추정치로 사후 분
포를 구성하였다[20]. 이런 일련의 분석 과정을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Sawtooth 
Software사의 CBC(Choice-Based Conjoint) System 
9.6.0의 권고내용을 준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3. 선택형 컨조인트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요
인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정
에 가장 근접한 사업의 속성과 수준을 설계하여 아
래와 같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고려한 속성인 사업 참여의 방식과 이
익 분배 방식은 컨조인트 설문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속성으로 Strazzera et al.[11], Putten et 
al.[12], Walter[21], Langer et al.[2]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에 있어 참여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 선행 연구인 Jobert et al.[22], 
Eltham et al.[23], Aitken[24]의 연구 결과와 지역 주
민의 공동 소유 방식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Lantz and Tegen[25], Toke et al.[26], Warren and 
McFadyen[2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컨
조인트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같이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다루어진 만큼 본 연구에서도 국
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중요
한 속성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였다. 국민의 
참여 방식은 또한 발전소의 소유와도 연관되는 속
성이며, 일부의 연구들은 참여 방식이나 이익 배분 
방식의 속성에 발전소의 소유를 포함하여 실험 설
계에 반영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의 Stra-

zzera et al[11]로 그는 세부 속성 수준에 Private, Re-
gional, Local 의 세 가지 수준을 포함하였고, Putten 
et al.[12]은 Individuals, Neighborhoods, Companies, 
Government의 네 가지 속성을 반영하였다. Ek et 
al[13]은 참여 방법은 제외하고 발전소의 소유의 속
성에 State, Municipality, Private, Cooperative의 네 
가지 속성을, Walter[21]는 이익 배분의 방식에 대
해 (토지를 임대해 주는 농민들을 대상으로)임대료 
지급, 임대료에 추가하여 펀드 조성을 통한 이익 배
분, 임대료에 추가하여 지분 투자를 통한 이익 배분
의 세 가지 속성을 감안하였다. 참여 방식에 대해서
는 일부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는데, 
Strazzera et al[11]이나 Walter[21], 그리고 많은 선
행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식이나 지분 취득과 같은 투자 참여가 수용
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결론 내린 반면, 
Langer et al[2]와 Kalkbrener et al[28]의 연구에서는 
금전적 투자 참여 보다는 운영이나 의사 개진 형태
의 지원적(volunteering) 참여가 수용성을 높인다는 
결론이 나와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금전적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를 두 가지, 
즉 펀드 조성과 같은 대출 방식과 주식 취득과 같은 
지분 취득 방식 두 가지로 구성하고 이익의 배분 방
식도 각각의 투자 방식에 맞추어 이자로 수령하는 
방법과 사업의 수익에 연동하여 배당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투자 참여를 원하지 않
는 이른바 선행 이론 중에 운영이나 의사 개진 형태
의 지원적(volunteering) 참여가 수용성을 높인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 반영하고자 "투자 참여
는 하지 않고 의사 개진, 조율, 모니터링에 참여하
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는
다."라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깁스(Josiah Willard Gibbs, 1839∼1903)가 기여한 통계 물리와 샘플링 알고리즘이 유사한 것에서 유래한다. 이와 같은 샘
플링 기법을 통해 표본을 채취하는 기작을 깁스 샘플러라 칭하는데, 결합 분포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각 변수의 
조건부 분포는 알려져 있을 경우 적용 가능하며,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조건부 확률분포에 의존하여 
교대로 표본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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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속성 A B C

① 사업의 주도 지방자치단체 개발회사나 투자회사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② 국민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
사업에 설비 자금을 빌려 주고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처럼 받
는다.

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정보
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는다

사업에 대한 지분(주식)을 소유
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
여 배당을 받는다. (당해 수익
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③ 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 참여 지역조례에 준하여 참여 지역조례에 준하여 참여

④ 발전소의 위치 지붕, 옥상 해변, 해상 외곽의 유휴지, 임야

○ 선택 ○ 선택 ○ 선택

Table 2. The sample of Choice Task that presented to respondents 

1. 지금부터는 정부가 위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지역의 건물 지붕이나 유휴 토지에 국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귀하께서 실제로 참여하신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된
A, B, C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고려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나 정도인데, 위에서 언급한 주민의 참여 방식
이나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의 측면(distributional 
justice)이 중요함과 동시에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절
차적 측면(procedural justice), 즉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업의 진행이 신뢰로운 관계 
형성으로 참여와 수용성을 높인다는 Wolsink[29], 
Gross[30], Bidwell[31], Cohen et al.[32]의 연구결과
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스의 Dimitropoulos et al[10]
은 주민의 참여 혹은 미참여의 두 가지 수준을 고려
하였고, Putten et al.[12]은 풍력 발전소 시행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속성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대표의 참여 혹은 미참여의 두 가지 수준을 각각 포
함하였다. 그리고 Ek et al.[13]은 사업의 계획에 주
민들이 지역 조례에 준하여 참여할 것인지, 사업 전
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의 두 가지 수
준을 반영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
전 사업의 시행에서 사업의 내용을 관보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고, 사업 시행 시 가급적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권고하는 점을 감안하
여, 본 연구에서도 Ek et al.[13]의 연구와 같이 지역 
조례에 준한 참석과 사업 전반의 적극적 참여를 의
사결정 참여 정도의 예시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형 사업 시행 시 사업을 주도
적으로 이끌어 갈 주체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의 주
도를 사업의 속성으로 포함하였는데, 네덜란드의 Pu-
tten et al.[12]와 스위스의 Walter[21]의 연구가 있다. 
Putten et al.[12]은 사업을 주도할 주체와 발전소의 소
유를 묶어 Individuals, Neighborhoods, Companies, 
Government의 네 주체를 제시하였고, Walter[14]는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Zurich 투자회사를 대표
하고 있는 회사, 잘 알려진 풍력 발전 분야의 전문
가, 그리고 잘 알려진 풍력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협업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속성의 수준을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이 전문 개발
회사와 투자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 서울시
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의 제 1호 펀
드가 조성된 예,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각 지역의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의 활약 등을 감안하여, 지
방자치단체,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전문 개발회사
와 투자회사의 세 가지를 사업의 주도라는 속성의 
세부 속성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물리적인 속성으로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다룬 논문에서는 대부
분 풍력의 물리적 특성상 위치, 크기, 시각적 효과, 
특히 소음 등이 수용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
으로 수용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물
리적 속성 보다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가 가장 중요
한 점을 들어, 발전소의 위치에 대해서만 선호를 점
검해 보기로 하였다. 발전소의 위치로는 가장 일반
적인 지붕과 옥상, 외곽의 유휴지, 임야 그리고 해
상 해변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문헌 연구 결
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신재
생에너지 사업 참여 결정 시 고려하는 속성을 Table 
1 과 같이 4가지로 가정하였고, 이외에 사업 참여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속성의 경우 모든 
대안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3-4. 선택형 컨조인트 설문의 제시

본 연구에서는 Table 2 와 같이 응답자들에게 주
어진 3개의 대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에서 
응답자 내 확률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총 8회에 걸
쳐 반복하여 컨조인트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 시행 전 태양광 발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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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 Average Importances (%) Standard Deviation

사업의 주도 34.60 14.94

국민들의 참여방식과 이익배분 28.62 16.98

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8.01 6.08

발전소의 위치 28.76 13.72

* 속성의 중요도는 해당 속성의 각 수준 별 부분 가치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범위(range)를 계산한 뒤, 모든 속성의 범위를 더한 값 중 해

당 속성의 범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되며, 각 중요도를 모두 합하면 100이 된다

Table 3. Average importances of standard deviation of attributes

업의 전문가 21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고, 그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의 내용과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관 ㈜
엠브레인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가지 
약 20일간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 및 전국에 거
주하는 일반 국민(만 20세~59세)을 대상으로 지역, 
나이, 성별을 안배하여, 4,600명에게 설문 요청하여 
회수된 386명의 응답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답변
을 제외한 유효 응답 300명의 의견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4. 결과 분석
 

4-1. 사업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본 연구에서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참여자들이 고려할 사업의 
속성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 국민들의 사업 참
여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
여, 발전소의 위치의 네 가지 조건을 놓고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Table 3 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속성은 사업의 주도, 즉 "국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을 시행할 경우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가 34.6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
여 방식과 이익 배분 방식이 각각 28.76%와 28.62%
이다. 응답자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이익 
배분 이전에 사업에 대한 안정적 토대인 사업을 이
끌어 갈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동안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에너지 산업
에 주민 혹은 국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비교적 새로
운 시도이기 때문에,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
하는 각 주체들의 잠재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불
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33]. 따라서 사업
의 주도 주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

업의 시행 주체에 기대하는 신뢰와 책임에 대한 중
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
업 참여에 대한 선행 연구 중 이와 같이 사업을 주
도할 주체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보인 연구로 Dimi-
tropoulos et al.[10], Salm et al.[14], Putten et al.[12]
이 있다. Dimitropoulos et al.은 그리스의 두 개 지
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택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
생에너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할 주체
의 특징(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he plan-
ning procedure)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Salm et al.은 선택 실험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 고려 시 사업의 기대 수익률에 이
어 사업을 주도할 주체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
각하며, 각 속성의 수준별 부분 효용에서도 수익률
에 이어, 지방 자치 공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것은 네덜
란드의 Putten et al.의 선택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
로, Putten et al.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참여에 있
어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사
업을 주도하는 주체와 발전소의 소유 주체였으며 
그 중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지방 자치에 의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구조가 안정적으
로 구축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가장 선호되는 참여 형태이기도 하다. 

응답자들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여의 방식 및 이익 배분인데 여기에 대
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Jobert et al.[22], Eltham et 
al.[23], Aitken[24], Ek et al.[13], Langer[2] 등에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초기에 지역 주민 
혹은 국민들이 그 사업에 투자 참여를 포함하여 어
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mode of participation)에 따
라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
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더 많은 사
람들의 수용성을 높일까에 초점을 맞춘 Ek et 
al.[13]의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이 시행될 경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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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같은 특징보다는 주민들의 참여 방법과 이익 
배분의 방식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소유 형태에 따른 수
용성 분석으로도 이어지는데 독일의 Warren and 
McFadyen[27]과 Musall and Kuik[34]은 각각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 공동 소유의 발전소가 위치
한 지역의 사람들이 상업적 투자에 의해 세워진 발
전소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
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방법 중 
투자에 의한 공동 소유 참여가 지역 수용성을 높이
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다음으로 발전소의 물리적 속성에 대해서는 풍력 
발전을 다룬 연구에서는 소리, 거리, 높이, 터빈의 
수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태양광 발전을 전제로 설문을 구성하여 발전소
의 위치 하나만을 물리적 속성으로 제시하였고, 이
에 대해 응답자들은 참여의 방식과 비슷한 수준으
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것
은 응답자들이 태양광 발전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원이라 할지라도 자연 경관이나 환경 훼
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비교적 기술적으로 잘 
알려진 친숙한 위치인 지붕이나 옥상 설치를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것은 참여적 
민주주주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는 스위스의 
Walter의 사례 연구[21]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
였는데, 이에 대해 Walter는 "일반인들은 에너지 산
업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설명
하였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기술과 사업 시행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는 또한 이를 각각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는데, 주민들은 적어도 
풍력 발전 사업 참여 고려 시 의사 결정 참여나 개
발사의 특징(identity)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proce-
dural justice)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사업의 분배적 측면(distributional justice)은 수용성
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Ro-
ger[33]도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도 지역 재생에너
지 프로젝트가 실행된다고 했을 때 아주 작은 규모
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아니고서는 모든 주민들
이 의사를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
지 않다고 지적했다. Petts[35]은 지역 사업의 시행
에 있어 주민(시민) 의견단(citizen' panels) 이나 주
민(시민)배심원제(juries) 등과 같은 일종의 숙의형 

국민참여(deliberative public participation)제도들이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런 숙의형 제도 
등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 고려된 사례도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고
려 시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
는 주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와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자들의 응답의 결과로 미
루어 볼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참여하기보다
는 사업의 주도 주체에 대한 강한 책임과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 참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재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서론의 가설 
1)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참여 방식
(mode of participation)과 이익 배분일 것이다”에 대
해서는 응답자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이익 
배분 이전에 사업에 대한 안정적 토대인 사업을 이
끌어 갈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가
설 3) “국민들은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
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보다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같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가설과 동일
하게 분배적 측면이 사업 참여의 고려 시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2.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분석

다음으로 각 속성의 수준별 부분 효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 와 같다.

각 속성의 수준별 효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합은 
0이며, 각 수치와 부호는 각 효용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와 선호의 방향을 의미한다. 95% 신뢰도 구간
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전문 개
발회사와 투자회사, 사업에 대한 지분(주식)소유,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 지붕 옥상, 
해변 해상 등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
석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그 만큼 선호
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큰 값(t Ratio -9.40)의 음(-)
의 유의성이 나온 것이 사업의 주도에서 전문 개발
회사와 투자회사로 나타났다. 즉, 이는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주도적 역할
을 하는 주체가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가 될 경
우 응답자들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것임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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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Variable (속성의 수준) Effect Std Error t Ratio

지방자치단체 0.27 0.04 7.28*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0.11 0.04 2.89*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0.38 0.04 -9.40*

사업에 설비 자금을 빌려 주고 매월 정해진 일정 금액을 이자처럼

받는다.
-0.02 0.04 -0.48

사업에 대한 지분(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

당을 받는다. (당해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0.23 0.04 5.87*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고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

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는다.
-0.21 0.04 -5.39*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 참여 -0.03 0.03 -1.21

지역 조례에 준하여 참여 0.03 0.03 1.21

지붕,옥상 0.28 0.04 6.93*

외곽의 유휴지, 임야 0.06 0.04 1.40

해변, 해상 -0.33 0.04 -8.33*

(t-ratios greater than 1.96 (in absolute value) suggest that the coeffici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0 at the 95% confidence level)

사업의 주도

참여방법과 이익

배분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

발전소 위치

* 상관계수는 신뢰도 9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Table 4. The part-worth utilities (zero-centered) of attribute levels

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우
는 가장 큰 값의 양(+)의 유의한 값(t Ratio 7.28)으
로 모든 부분 효용가치에서 가장 높은 양(+)의 영향
력을 보였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
할 경우 국민의 선호와 효용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Walter[27]는 응답자들이 사업의 
주체로 같은 “비전문가”인 지방자치단체를 주도자
로 선호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서가 아닌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중재자(neutral, arbi-
trating)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거버
넌스(governance)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발전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붕이나 옥
상을 가장 선호하고, 해상이나 해변을 가장 선호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해변이나 해
상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생소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동시에 삼림의 훼손, 자
연 경관의 파괴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산지나 임
야에 개발되는 경우도 크게 선호하지 않았다. 발전
소의 위치에 대한 선호를 다룬 선행 연구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위치로 지상, 지붕, 해상의 3
곳의 선호를 질의한 Putten et al.[12]의 컨조인트 실
험에서는 해상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지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풍력발전의 입지로 해
변, 넓은 야외 지역, 산지에 대해 컨조인트 실험을 
한 Ek et al.[13]의 연구에서는 해변을 가장 선호하
고 산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
와 상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풍력 발전의 영향
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참여 방식 및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지분(주식)을 소유하고 사업
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을 가장 선
호하였고,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고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는 경우를 가장 선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2) 
“일반 국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나 의견 참여 
보다는 투자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를 선호할 
것이다”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발전소를 주
민들이 소유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주민들
에게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수용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린 Lantx and Tegen[25]의 연
구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지역이나 국가의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Toke et al.[26]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반면, 이것은 참여의 형태에 따른 수용성의 정도
를 분석한 스위스의 Langer[2]의 연구와 차이를 보
이는데, Langer는 투자 참여나 금전적 참여보다는 
정보공유(information)의 형태가 가장 선호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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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식이며, 그 이유로 재생에너지 사업과 투자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이 선뜻 투자에 참
여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점점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있
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참여가 좀 더 용의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있어 정보공유나 
의견 참여와 같은 비금전적 참여 보다는 주식 취득
이나 대출과 같은 금전적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한
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로 92조원[1]이 예상
되는 가운데, 만약 일반인의 투자 참여가 적절히 유
도된다면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비교적 낮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일반인들이 단순히 환경 보호나 기후 변화와 
같은 당위성에 의해 투자 참여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익률과 투자 안
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
원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3)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같은 경제적 지원제도의 장기적 유지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에 대해서
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도 않았고, 사업 시행
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특별히 선호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왔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각 속성 수준의 부분효용의 
크기로 볼 때,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경우 참여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올라갈 
것이며,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나 투자회사가 주도
하는 경우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
고 참여 방식과 발전소의 위치는 사업에 대한 주식
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
는 방식과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선호하였다. 반대로 정보교류나 의견 조율과 
같은 비 금전적 참여 후 복지 기금 등을 돌려받는 
방식과 산지나 임야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를 선호하지 않았다. 

5. 결 론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
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
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

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
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 
측면(procedural justice)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 측면(distributional justice)에 관심이 더 높았
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를 보
면,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
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
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
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
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
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
하는 주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국
민들의 선호와 효용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 사업의 
주도로 지방자치단체를 선호하는 것은 그 동안 중
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에너지 산업에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생소함과 국민 참여와 에너
지 사업이 갖는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사업의 시행 
주체에 기대하는 신뢰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투
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
서 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의 주도로 선
호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자가 아닌 사
업에 대한 조정 및 중재자(neutral, arbitrating)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재하는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
지 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개발회사나 
투자회사와 같은 타 기관과 함께 사업의 주체로 참
여하여 사업의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선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를 위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
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
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둘째, 일반인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3) RPS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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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
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다. 즉,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시행할 때 국민들이 그 사
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
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
진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로 상당한 재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일반인의 투자 참여가 적절
히 유도된다면 비교적 낮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단순히 기후 변화나 환경 보
호와 같은 당위적 이유로 투자 참여를 결정 하지 않
고,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갖기 때문
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시 기대 수익률과 투자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투자의 안정성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사례로는 2015년 
서울시에서 공모한 태양광 시민펀드와 같은 지방자
치단체 주도의 펀드 방식과 안정적 수익에 투자 위
험도는 낮추는 매각 후 임대 방식(sales and lease 
back)과 같은 금융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와 같은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측면보다는 
사업의 참여 방식 및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 측
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익의 공정한 분배(equally dis-
tributed benefits)를 전제로 한 다양한 투자 참여 방
법과 투명한 구조의 제시로 수용성을 높여가는 것이 
사업 성패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사업의 
투자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과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같은 경제적 지원책의 안정적 유지는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
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체한 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의 방향 수립 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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